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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BUFFALO BILLS가 BUFFALO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한 뉴욕주의 노력을 위한 
전국적으로 알려진 스포츠 전문가의 조언 요청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국적으로 알려진 스포츠 전문가이며, 스태디움 개발 및 
스포츠 업계에 (Sports Industry Team)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갖춘 Irwin P. Raij가 Buffalo Bills를 
Buffalo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한 뉴욕주의 노력을 돕기 위해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Raij씨는  현재 Foley & Lardner LLP의 파트너로서 일하고 있으며, 이 스포츠 업계 팀의 공동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aij씨는  프로 스포츠 리그, 프로 스포츠 팀, 프로 스포츠 팀의 소유자 및 
취득자 등을 포함한 주요 스포츠 고객들을 대표하고 조언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는 새로운 
스태디움 개발프로젝트, 건설 계약, 신규 및 중간 임대 계약, 프로 스포츠 구단, 전략적 조언 및 
상업상 문제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조언을 제공합니다. 
 
“뉴욕주는 Buffalo Bills가 Buffalo 커뮤니티의 일부로 남아있는 한편, 납세자들의 세금을 보호하고 
이 팀이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번성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Irwin Raij는 스포츠 구단 소유자, 지역 커뮤니티, 
스포츠 개발 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부 등과 함께 일해 온 오랜 경험이 있으므로, Buffalo Bills를 
뉴욕주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려는 주의 노력에 귀중한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감정적이고도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이 문제와 관련해 뉴욕주와 밀접히 
협력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Raij씨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이 
과정에서 Buffalo Bills가 Buffalo에 남아있도록 하려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본인 및 본인 회사의 
집합적인 경험을 활용하여 이 복합적이고 변화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Raij씨의  경험에는 프로 스포츠 구단의 거래로서 사상 가장 큰 규모이었던 최근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Los Angeles Dodgers) 취득에서 Guggenheim Baseball Management 대표팀을 이끈 경험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스(Texas Rangers) 취득 거래에서 Rangers Baseball Express를 대표한 경험이 
포함됩니다. 그는 미국 메이저 리그 야구 협회 회장(Commissioner of Major League Baseball)에 의해 
임명되어 캘리포니아주  Oakland A’s의 새로운 스태디움 개발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3명 
구성 위원회에 참가했었으며, Montreal Expos(현재 Washington Nationals)의 Washington, D.C.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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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거래에서 MLB(메이저 리그 야구 협회)를 대표했고, Miami Marlins 및 Washington Nationals를 
위한 새로운 스태디움 건설 협상 및 승인 촉진 사업에서 MLB의 고문으로서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Raij씨는  또한 Miami Dolphins의 Sun Life Stadium 개조 작업에 조언을 제공했으며, 
전국적으로 스태디움 개발 구상의 창출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체들과 일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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